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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육상의 간판 김국영(25광주

시청)이리우올림픽에앞서 자동차와

특별한대결을펼친다

김국영은 오는 5월 5일 영암 국제자

동차경주장에서 자동차(현대자동차 아

반떼)와 70m 레이스를펼친다 2016 모

터&레저스포츠 한마당 행사로 마련한

이벤트다 김국영의 70m 기록은 7초4

다 자동차의 70m구간기록은 7초38로

알려졌다

최고 기록에서 002초 차이가 있지

만 당일상황에따라승부를뒤바뀔수

있다 자동차는시동이걸린상태로 기

어를 P(주차)에 놓고 대기한다 운전자

는 핸들과 기어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한

다 김국영이 출발 반응속도에서 앞서

면유리하게레이스를끌고갈수있다

이날김국영과대결할프로카레이서는

권봄이다

김국영은 지난해 7월 9일 광주 유니

버시아드주경기장에서열린남자 100

m 준결승 1조경기에서 10초16에결승

선을 통과하며 한국기록을 세우고 리

우올림픽기준기록도뛰어넘었다

육상단거리불모지인한국은김국영

을 바라보며 르네상스를 기대한다 김

국영은 9초대 진입을 목표로 최근까

지일본에서전지훈련을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김국영 70 7초40 아반떼 70 7초38

탕!

총알탄사나이와자동차

70 누가빠를까

내달 5일영암국제경주장

차시동걸고주차상태출발



백미연 수영 3관왕 MVP

여수시가 5년 만에 전남체전 우승기를

휘날렸다 수영 부문에서 3관왕을 달성한

백미연(여18전남체고 2년)이 최우수 선

수의영광을안았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

지 나흘간 해남군 일대에서 열린 제 55회

전남도체육대회에서여수시가종합득점 3

만 7425점을획득해종합우승을차지했다

고 26일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2011년 50회 대회

이후 5년만에우승

기를 차지한 것으

로 육상유도농

구 종목 등에서 종

합 1위의성적을올

린데 이어 탁구사

격골프 배구볼

링수영바둑등에서도고른성적을유지

한게종합우승의쾌거로이어졌다

2위는 광양(3만 6300점) 3위는 해남(3

만 6235점) 4위 순천(3만4650점)이 차지

했다

지난해 우승기를 가져갔던 목포시는 5

위에머물렀다이외모범선수단상은강진

군이 성취상(1위)은 지난해 11위에서 올

해 3위를 차지한 해남군이 수상했고 입장

상(1위)은장흥군이받았다

최우수선수는 여자 수영 3관왕(개인혼

영 200접영 100혼계영 200m)을 차지한

백미연이차지했다

장슬기(여24보성군)는 역도 53급

에서 금빛 바벨을 들어올려 지난 2012년

대회이후 5연패의위업을이뤘다

김경희(여고흥군)도 여자 48급에서

4년 연속 금빛 바벨을 들어올렸고 신미란

(여해남군)도육상 800m에서 4연패를달

성했다

이번 전남체전은평일집중적으로치르

는 경향에서 탈피 주말에 경기를 진행하

는 전략을 펼치면서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

온다 한편내년열리는제 56회전남도체

육대회는여수에서개최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백미연

제 55회전남도체육대회가 25일나흘간의일정을마무리했다 여수시가종합우승을차지했고광양해남순천등이 24위를차지

해시상대에올랐다 전남도체육회제공

제55회 전남도체육대회

여수시 1위역도장슬기 5연패

전남체고2년


